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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주관적 자아인식 관계를 설명하
고자 하였다.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라 할당표집방법으로 312명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사회적
지지인식이 자아정체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경험
자의 경우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자원봉사비경험자는 비교적 단순한 봉사활동 참여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에 따라 사회적지지와 자아정체성 인식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과 자원봉사
참여여부, 자원봉사 참여의지수준을 비롯한 사회적지지는 연구대상의 자아정체성을 예측하는 설명요인으로 분석되었
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아인식을 긍정적으로 촉진시기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적 의미 부여가 이루어질수 있도
록 생애주기에 따른 자원봉사 실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정책적 제언으로 성인기부터 노년기까지 웰에이징을 위하여 
건강한 자아형성이 가능하도록 봉사활동의 요구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능동적 여가활동으로서 자원봉사 동기강화 정책
과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자원봉사활동경험, 사회적지지, 자아정체성, 생애주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explained the experience of volunteering activities and the 
relationship of subjective self-awareness in order to examine the social meaning of volunteer activities. 
For adults aged 20 or older, 312 volunteering experience and social support awareness were analyzed 
on the level of self-identity by allocation sampling method depending on gender and age.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ose who have experienced volunteer 
activitiies have a relatively simpl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professional volunteer activities and 
those who have experienced volunteer activities. Second, social support and self-identification were 
different depending on whether they have experienced volunteer activities. Third, age, volunteer 
participation, willingness to participated in volunteering, and social support were analyzed as 
explanatory factors predicting self-identifica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volunteer activities to positively promote self-awareness suggested the need to practice 
volunteer activities according to the life cycle so that social meaning can be given. As a policy 
suggestion, the need for volunteer activities was closely analyzed to enable healthy self-forming for 
well-aging from adulthood to old age to discussed the need for policies and systems to strengthen 
volunteer motivation as leisur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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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적 연대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실

천활동이다. 봉사를 제공 받는 대상자 뿐만 아니라 봉사

활동 당사자도 개인의 역할 인식 강화로 사회적 연대의

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1-9]. 지역사회의 욕구 다양성에 

따라 자원봉사할동의 사회적 가치는 더욱 인정받고 있으

며, 이에 다양한 자원봉사 영역의 확장과 더불어 자원봉

사자 수의 양적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현재 

사회복지자원봉사 현황으로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8,168천 명으로 주민등록인구대비 15.8%를 차지하고 있

으며 2014년 12.7%에서 매년 약 0.8%씩 점진적으로 늘

어나고 있어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10]. 

자원봉사활동이 증대된 배경을 봉사활동 경험의 의미

부여에 따른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

명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으로 자원봉사활동참여는 개인

의 경험과 지식을 환원하여 자신의 삶의 만족을 높이는 

등 도움이 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강화시킨다[11]. 공

적인 활동으로서 자원봉사 실천이지만 개인적 의미에서

는 거래 관계를 통해 참여와 지속적 활동이 가능해진다. 

사회적 차원의 관점에서 자원봉사는 참여 활동으로 갖게

되는 개인적 만족을 넘어 사회의 인적 자원이자 기여자

로서 봉사활동 역할자로서 의미를 추구한다[12].

그렇다면 우리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의미는 무엇

을 지향하고 있을까?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연령대를 구

분하여 참여 수준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최근 10년간 

참여빈도가 높은 집단은 15-19세 청소년이며, 이들은 

20대와 함께 전체 봉사자 중 64.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타 연령집단과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3,14]. 해당 연령대의 자원봉사 동기는 학업성취 등 대

부분 비자발적 요소가 강한 측면이 작용하여 자원봉사활

동의 참여수준이 높다. 그러나 이후 성인기의 봉사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이는 봉사활동

의 참여 의미에 대한 인식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결국 학업적 성취 지표의 일부로 설계된 개인적 차원의 

봉사의 의미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사회적 의미로서 전

환되지 못하기에 봉사활동 참여경험이 연령대별로 불균

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태도는 이타주의와 같은 동기에 

의해 결정되며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강할 경우 참여율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15,16]. 개인의 역할이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우울, 행복감, 

자아존중감, 자아정체성 등 정신건강 수준이 긍정적으로 

향상되며 그 효과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다[17]. 

자원봉사의 긍정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경험이 성인기 이후 낮아지는 이유는 성인기의 경우 역

할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자신이 몰입하는 과업으로부터 

발견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높았

던 자원봉사활동 참여수준이 노년기에 다시 높게 나타나

는 현상은 결국 스스로 인식하는 개인의 역할에 대한 주

관적 인식 태도로부터 비롯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

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참여하는 역할 인식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이는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으로 연결

되기에 자원봉사의 참여 경험과 주관적 자아인식과의 관

계를 설명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참여 동기부여를 제시

하는데 유의미한 목적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는데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개인의 주관적 인식

이 내면화된다면 자아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정이다. 기존의 자원봉사경험 관련 연구들은 경

험수준과 자아인식의 관계성을 살펴본 관점이 주를 이루

었다[18-20]. 특히 연령이 높은 자원봉사자 일수록 자원

봉사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

으며[21], 생활주기상 성인기 이상 연령대의 자원봉사자 

역할은 다양한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로 인하여 긴장

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자원봉사활

동으로 사회적 지지의 인식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가 되며, 결국 자원봉사 경험이 사회적 역할 정체성 향상을 

갖게 되는 경험을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22].  

기존 자원봉사활동 연구에서 봉사 대상자의 연령대별

로 정서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대학생

[23], 중·장년[24], 노인[25-27]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설

명한 연구들이 있으나 모든 연령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자원봉사 경험에 따른 자아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

이다.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주관적 인식이 

자아의 역할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 사회적 의

미 추구가 역할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성인기 이상 연령 

집단 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자원봉사활동의 의미를 

사회적 상호작용 관점에서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이다. 결과적으로 연령집단별로 자원봉사의 사회적 의미

를 추구하기 위한 실천방법을 결과분석으로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의 자아인식을 

대표하는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상호작용인 

자원봉사동을 기본 축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변인으로 

연구대상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를 설정하여 변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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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적 구조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통

해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인 자아정체성에 영향

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인식태도가 사회적 상호작용인 

자원봉사활동 간의 연계성을 구체화하여 생활주기에 따른 

웰에이징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의 자원봉사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성

인의 자원봉사 경험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성은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자원봉사 경험과 사회적지지 인

식은 성인의 자아정체성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자원봉사활동 경험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이나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 조직에 자

발적으로 참여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타심의 

발현과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이다[28]. 자원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시민들의 공동체성을 증대하게 하

여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역량을 형성하는데 사회

적 의미를 지닌다. 자기결정에 의해 비롯되는 활동으로서 

타 영역과 자원봉사활동이 차별적 의미는 활동경험을 통

해 개인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개인적 의미 뿐만 아니

라 사회적 가치 추구를 들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 

인구집단은 10-20대의 연령 분포가 가장 넓지만, 실질적

으로 평균 참여시간의 비중은 오히려 60대 이상 연령층

이 높게 나타난 것은 사회적 의미를 기반으로 한 참여가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을 갖게 한다고 볼 수 있다[29]. 

생활주기에 따라 맞이하게 되는 개인의 역할 변화를 수

용하고자 하는 태도는 긍정적 자아인식을 유지하는데 필

수적이다[30]. 대안적 여가생활로서 봉사자로서의 역할

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더욱 다양하

게 확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31]. 자원봉사활동과 관

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봉사활동 만족도, 중요성 인식수

준, 지속요인 등 주로 자원봉사 경험에 따른 반응적 태도

를 측정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32-34]. 이러한 연구의 

관점은 봉사활동 경험을 참여 횟수 등 양적변수로 제한

하고 있기에, 봉사활동의 사회적 의미를 설명하는 차원에

서 자아의 주관적 인식태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자

원봉사활동의 실천적 함의를 부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2 주관적 자아인식

자아인식은 처해진 환경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인식하

는 역량을 의미한다[35]. 이러한 역량은 인식의 태도로서 

개인의 감정 조절이 주어진 상황에서 기능적 수행이 가

능한지를 판단하는 수준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자아

정체성과 사회적지지로 정의하였다. 자아정체성은 개인

이 가진 다양한 인격체들 통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동질적이고 연속적으로 인식하는지를 판단하는 

상태이다[36]. 인격은 미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개인의 경험에 따라 

구조화되며, 결국 자아정체성의 발달은 자기통합을 이룩

하려는 생애발달의 연속적인 과정이다[37]. 자아정체성

의 개념을 7가지 측면으로 구조화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

릴 수 있는데, 명확한 자신에 대한 정의, 인생의 목표, 가

치 수립, 신념을 정립하는 것에 관여, 이를 위한 실제적인 

행동 실행 여부, 정체성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한 범위의 

고려, 자기 수용의 수준, 개별의 독특성에 대한 인식, 자

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 태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38].  

자아인식 태도로서 사회적지지는 일반적으로 주변 사

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정서적 지지를 의미하지만, 이를 

더하여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 사회적지지 인식을 포함

한다[39].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심리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문제해결 역량으로 정의하는 사회적 지지

는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의 부정적 적응상태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활동경험

이 긍정적 자아인식을 갖도록 하는 매개효과가 있음을 

기존 연구로부터 발견되었다[40-42].

생애발달에 건강한 자아형성에 기여하는 자원봉사활

동은 활동 자체 보다 역할 참여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생

애주기(lfie cycle)에 따른 심리사회적 위기는 언제든 개인

이 경험하기 마련이며 이에 대한 적응유연성(resilience)

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는 역량이다.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사회참여 경험은 개인

의 역할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주관적 인식을 갖게 한

다[43]. 따라서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인정하는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

고, 결국 자신을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인식하는 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인간발달의 과정

에서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위기에서 자아인식은 다음 발

달단계로 성숙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기에, 사회적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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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아정체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연령통합적 관

점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실천 전략의 제시가 가능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대학생을 포함한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성별

과 연령에 따른 할당표본추출방법을 적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을 2021년 2월 9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 조사방식으

로 진행하였다. 총 312명의 유효응답내용을 자료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분

포를 Table 1에서 살펴보면, 남성은 51%, 여성은 49%

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 응답자의 분포도 70대 이상을 

제외한 2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16.3% ∼ 22.8%의 

비율로 나타나 비교적 고른 응답분포를 보이고 있다. 

Variables
N=312

N %

Gender
Male 159 51.0

Female 153 49.0

Age

20-29 57 18.3

30-39 56 17.9

40-49 69 22.1

50-59 71 22.8

60-69 51 16.3

≥70 8 2.6

Degree of
educational 

≤High school graduation 63 21.2

College or University graduation 220 70.5

Graduate school graduation 29 9.3

Relegion

Protestantism 71 22.8

Catholic 32 10.3

Buddhism 37 11.9

Have no religeon 171 54.8

Other 1 .3

Marital 
status

Single 117 37.5

Married 178 57.1

bereavement 9 2.9

Divorce 8 2.6

Volunteer

experience

Experience 69 22.1

No experience 243 77.9

Table 1. Demographic charateristics

연구대상자의 학력 수준은 대학교 졸업 응답자 비율이 

70.5%로 가장 높았고, 종교를 갖지 않은 응답자 비율이 

54.8%이었으며, 종교를 가진 응답자는 개신교의 비율이 

22.8%로 조사되었다. 대상자의 혼인상태의 경우 기혼자

의 비율이 57.1%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2.1%로 조사되었다. 

3.2 측정도구

3.2.1 자원봉사활동 경험

자원봉사활동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문항은 자원

봉사경 험 응답자와 비 경험 나누어 측정할 수 있도록 구

조화하였다. 자원봉사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빈도, 봉사활동 참여 시간, 참여 봉사활동 유형 등을 

문항으로 설계하였다. 자원봉사 비 경험 응답자의 자원봉

사 참여의지와 욕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원하는 봉사활동 유형을 조사하였다.

3.2.2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박

지원(1985)에 의해 개발된 것을 김연수(1995)에 의해 수

정·보완한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비공식지지체계 및 다양한 사회적지지의 측면들을 정서

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 등을 측정

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

되어있으며, 총점 범위는 25점에서 125점으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44-45]. 원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값은 

.971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61로 분석되었다.

Scale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7 .887

Information support 6 .890

Material support 6 .840

Evaluation support 6 .859

Total 25 .961

Table 2. Social support scale reliability 

3.2.3 자아정체성

종속변수인 자아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27개 문항

으로 구성된 조학래(199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개인의 

독특성, 미래계획, 사회성, 자기수용, 자율성, 적응력, 가

치요인등 7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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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다. 자아정체성 점수는 최저 27점에서 최고 

135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정체성의 인식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46]. 자아정체성 원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bach’s 값은 .92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

도계수는 .890로 나타났다. 

Scale
Number of 
questions Cronbach’s 

Self-
identification

Uniqueness 5 .786

Future planning 4 .627

Sociability 4 .783

Self-acceptance 4 .811

Autonomy 4 .899

Adaptability 3 .668

Value 3 .608

Total 27 .890

Table 3. Self-identification scale reliability 

3.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과정으로 주요 연구결

과를 도출했다. 첫째, 빈도분석으로 연구참여자의 인구사

회적특성과 자원봉사경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봉

사활동경험에 따른 자아인식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

립표본 t검정으로 사회적지지, 자아정체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자원봉사활동 경험 및 사회적지지 인식과 자아정체

성 수준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

석(hierarchical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활용된 통계패키지는 SPSS 21.0이다. 

4. 연구결과

4.1 자원봉사활동 경험 분석 

자원봉사활동 겸험자와 비경험자를 구분하여 자원봉

사활동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Table 4, 

Table 5와 같다. 자원봉사 경험 활동빈도는 정기적 활동

을 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52.2%로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정기적 봉사활동 응답자로는 월 1회가 

21.7%이고, 주 1회 활동빈도가 11.6%로 나타났다. 참여

빈도 뿐만 아니라 활동수준을 참여 시간으로 살펴본 결

과 1년간 20시간 미만이라고 답한 빈도가 43.5%로 조사

되었고, 50시간 이상 응답자의 분포도 15.9%로 분석되

었다. 봉사활동 참여자의 차후 참여하고 싶은 봉사활동분

야로는 단순노력봉사인 일손돕기(18.8%) 보다는 캠페인

활동, 환경시설보존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 자선구호활

동, 교육지도활동 등 능동적이며 지속적인 참여로 가능한 

전문 봉사자로서 역할(72.4%)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ariables
N=69

N %

Frequency of 
volunteer 

activity

≥Twice a week 4 5.8

Once a week 8 11.6

Once biweekly 5 7.2

Once a month 15 21.7

Irregular 36 52.2

Other 1 1.4

Hours of
volunteer 

activity

< 20 hours 30 43.5

20≤ hours < 30 16 23.2

30≤ hours < 40 8 11.6

40≤ hours < 50 4 5.8

≥50 hours 11 15.9

Volunteer 
activities that 

want to 
participate

Simple services 13 18.8

Consolation activities 5 7.2

Educational activities 10 14.5

Campaign activity 11 15.9

Preservation activities of environmental 

facilities
11 15.9

Community development activities 10 14.5

Relief activities 8 11.6

Other 1 1.4

Table 4. Characteristics of Volunteer Participants 

Variables
N=243

N %

Reasons for 
not 

participating in 
volunteer work

Not have a time to volunteer activity 98 40.3

Not have any information to volunteer 39 16.0

Not have volunteer activity facilities in 
community

35 14.4

Volunteer activities does not helpful to 
myself

43 17.7

No one recommends volunteering 1 .4

Others 27 11.1

Volunteer 
activities that 

Want to 

participate

Simple service 121 49.8 

consolation activities 12 4.9 

Educational activities 24 9.9 

Campaign activity 10 4.1 

Preservation activities of environmental 
facilities

29 11.9 

Community development activities 20 8.2 

Relief activities 13 5.3 

Others 14 5.8 

Table 5. Characteristics of non-experienced volunteers

자원봉사활동 비경험자의 봉사활동을 참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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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조사한 결과 봉사활동 시간이 없어서로 답한 비

율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봉사활동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은 17.7%, 봉사활동에 대한 정

보를 찾아볼 수 없어서(16.0%), 봉사활동을 할 지역에 기

관과 시설이 없어(14.4%)참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으로 조

사되었다. 

봉사활동 비 경험자로서 원하는 참여 봉사활동 영역으

로는 일손돕기가 49.8%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봉사경험

자와는 대조적인 다른 응답의 패턴이 확인되었다. 보다 

전문적인 봉사활동 영역으로는 환경시설보존 활동이 

11.9%를 제외하고는 다른 유형의 봉사활동에는 응답의 

분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자원봉사활동경험에 따른 자아인식태도 분석

자원봉사활동 경험 여부에 따라 자아인식태도를 사회

적지지와 자아정체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6, Table 7과 같다. 사회적지지 인식은 자원봉사

활동 경험자의 경우 평균 88.6점으로 비경험 집단과 비

교하여 확률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143, p<.05). 

Scale Experience M SD t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Yes 25.0 4.2 

2.779**
No 23.7 4.5 

Information support
Yes 21.5 3.6 

1.416
No 20.7 4.0 

Material support
Yes 20.4 3.9 

2.115*
No 18.9 3.9 

Evaluation support
Yes 21.8 3.5 

2.435*
No 21.0 3.6 

Total
Yes 88.6 13.9 

2.143*
No 84.3 14.9 

*p<.05, **p<.01

Table 6.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perceptions 

based on volunteer experience

비경험집단과 비교하여 자원봉사 경험집단은 사회적

지지의 4가지 하위요인 중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

적지지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정서적 지지는 지지체계로부터 얻게 되는 

관심과 신뢰, 애정의 인식을 측정한 것으로 봉사활동경험 

집단이 평균 25.0점으로 비경험집단과 차이가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t=2.779, p<.01). 평가적 지지는 비공식적 

지지체계로부터 얻는 인정감에 대한 인식이며, 자원봉사

활동집단이 21.8점으로 비경험 집단보다 0.8점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t=2.435, p<.05). 

자아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자원봉사 경험 여부

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결과는 Table 7에서 제

시하였다. 자아인식 태도로서 자아정체성은 자신을 안정

적이고 일관성있게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 관점으로서, 자

원봉사활동 여부에 따라 자아정체성 인식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자아정체성이 89.5

점으로 비 경험자보다 높게 나타났다(t=2.756, p<.01).

Scale Experience M SD t

Self-
identification

Uniqueness
Yes 23.2 3.4 

2.838**
No 21.8 3.7 

Future planning
Yes 12.8 2.2 

2.719**
No 11.9 2.4 

Sociability
Yes 12.8 2.1 

1.980*
No 12.1 2.8 

Self-acceptance
Yes 12.0 3.1 

1.252
No 11.5 2.9 

Autonomy
Yes 12.9 3.0 

1.838
No 12.2 2.7 

Adaptability
Yes 10.9 1.7 

.241
No 10.8 1.9 

Value
Yes 10.3 1.8 

3.715***
No 9.3 2.0 

Total
Yes 89.5 12.4 

2.756**
No 84.7 13.0 

*p<.05, **p<.01, ***p<.001

Table 7. Differences in self-identity perception based 

on volunteer experience

하위요인 중 가치(t=3.715, p<.001), 개별성 인식

(t=2.838, p<.01), 미래계획(t=2.719, p<.01), 사회성

(t=1.980, p<.05)요인에서 모두 자원봉사활동 경험자의 

자아정체성 인식 수준이 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치요인은 자원봉사 비경험 집단보

다 자원봉사활동 집단의 평균값이 확률적으로 매우 의미

가 있는 차이로, 개인의 주관적 가치가 일관적이며 연속

적인 태도가 자원봉사활동 경험집단에서 두드러짐을 보

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3 자아정체성 영향 요인 분석

자원봉사활동 경험 변인이 자아정체성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8에서 제

시하였다. 독립변수 중 비연속변수인 성별, 종교, 혼인상

태, 봉사활동 참여 여부 및 참여 유형 변인은 더미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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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여 회귀분석 모델에 투입하였다. 첫 번째 모델에서

는 인구사회적변인으로 성별, 연령, 종교, 혼인상태를 독

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자아정체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자아정체성 영향 요인을 규명

하기 전 독립변수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

과 다중공선성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변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추가하여 독립변인의 분산팽창계수(varience 

inflation factor)역시 1.01∼2.89로 다중공선성으로 인

하여 회귀계수 해석에 문제가 될 변수는 없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해당 회귀모델은 유의수준에서 선형성 가정에

는 위배되지 않았으나(F=2.666, p<.05) 종속변수인 자아

정체성을 설명 가능성한 수준은 2.9%로 매우 낮았다. 투

입된 변수중 연령 변수만 유일하게 자아정체성을 설명하

였다(β=.095, p<.01).

두 번째 모델에는 자원봉사활동 경험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여 자아정체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투입된 변인

으로 자아정체성을 설명 가능 수준은 7.2%로 인구사회적 

변인만 투입한 첫 번째 모델과 비교하여 설명력이 4.3% 

증가되었다. 자원봉사활동 경험으로 경험 여부와 활동 참

여유형 중 일반 노력봉사를 0, 전문적 봉사를 1로 더미변

수로 변환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변수와 더불어 자원봉사

할동 경험 여부(β=.202, p<.001), 활동 참여 의지유형(β

=.174, p<.01)변인 모두 자아정체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

는 변수로 나타났다. 

세 번째 모델은 앞서 투입된 인구사회적 변인, 자원봉

사 경험 변인에 사회적지지 인식을 각 하위요인으로 추

가하여 분석한 회귀분석으로,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

가적지지가 자아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회귀식의 설명력은  기존 모델보다 38.5% 증가

된 41.4%로 분석되었다. 회귀식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

으로 인구사회적 변수로 연령 (β=.158, p<.01), 자원봉

사활동경험 변인으로 자원봉사 경험(β=.115, p<.05), 활

동 참여의지유형(β=.116, p<.05)과함께, 사회적지지변인 

중 정서적지지(β=.252, p<.05), 평가적지지(β=.470, 

p<.001)요인이 자아정체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분석되

었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자원봉

사활동경험자 일수록, 전문적 봉사참여의 의지를 지닐수

록, 사회적지지중 정서적지지와 평가적지지에 대한 인식

이 높을수록 자아정체성 인식 수준의 향상을 예측할 수 

있다. 

5. 결론 및 실천적 함의

본 연구는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기 위

하여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따른 자아인식으로서 자아정

체성을 설명하는 변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인 자아정체성에 영

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인식태도가 사회적 상호작용

인 자원봉사활동 간의 연계성을 구체화하여 생활주기에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value B β t-value B β t-value

Demographic variables

Gender(0=Female) -2.461 -.095 -1.677 -1.876 -.072 -1.295 -2.374 -.092 -1.038

Age .087 .095** 2.416 .079 .086* 2.296 .145 .158** 2.936

Religion(0=No religion ) .980 .038 .660 .834 .032 .568 -1.281 -.049 -1.079

Marital status(0=No spose) 1.663 .064 .949 1.733 .066 1.007 -1.608 -.061 -1.141

Volunteer experience variables

Volunteer experience(0=No experience) 6.310 .202*** 3.332 3.596 .115* 2.336

Type of participation(0=Simple service) 11.292 .174** 2.895 7.543 .116* 2.401

Social Support variables

Emotional support 2.446 .252* 2.358

Information support -.184 -.055 -.555

Material support .205 .062 .697

Evaluation support 1.711 .470*** 5.401

Constant 84.101 84.041 36.440

R2(Adj. R2) .029(.017) .072(.054) .414(.395)

F 2.666* 3.970*** 21.285***

R2 - .043 .385

*p<.05, **p<.01, ***p<.001

Table 8.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experience factors in volunteer activities on self-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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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웰에이징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목적을 

두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의 참여자의 경우 활동 빈도는 낮았지

만, 향후 봉사활동은 보다 전문적인 참여를 원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봉사활동 경험으로 사회적 참여의 기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누구나 하는 봉사활동으로서 의

미 보다는 개인의 역할로서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태도로 결과를 해석할 수 있

다. 자원봉사활동 특성으로 자원봉사 경험 여부에 따라 

원하는 봉사활동 유형이 다른 것은 결국, 봉사활동의 참

여적 의미가 개인의 역할에 대하여 의미를 두기보다는 

사회적 의미로서 활동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봉사경험자의 경우 단순활동 보다는 상대적으로 교육

과 훈련이 필요한 봉사활동 참여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이는 봉사활동의 지속성과도 연

계되어 봉사활동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다양한 봉사활

동이 있음을 알려주는 교육적 접근이 고려되어야 할 필

요가 있고, 기존 봉사활동자에게는 봉사활동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한 전문적인 역할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여자 

중심의 봉사활동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유형과 수준별 차이로 자

아인식태도를 살펴보는 것에 대한 제한점은 있지만, 자원

봉사활동 경험과정이 사회적지지와 자아정체성 인식의 

태도에 차이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 이유는 자원봉사활

동 과정이 생애발달과정에서 긍정적인 경험으로 작용될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자원봉사는 지속적인 활동이 얼마

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자원봉사를 통하여 성장발달의 연

속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개별의 특성에 의한 대처과정으

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면,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

달에 따라 경험하는 위기를 대처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

와 행동유형을 지켜나가 결국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유지

하는데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로 자원봉사활동의 경험

에 따른 특성과 사회적지지 인식수준이 자아정체성에 태

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 경험 여부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참여 의

지의 특성이 자아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

고 있다. 각 연령대의 자원봉사 참여하는 개인은 이제까

지 자신이 구축한 사회적 관계와 경험들을 활용할 수 있

는 봉사활동을 개발하여 좀 더 쉽게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비공식적 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받게 되는 사회적지지 중 정

서적지지와 평가적지지를 인식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을 연계하여 각 연령대에 따른 정체성의 혼란과 심리사

회적 위기의 개입방법으로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이 증가됨에 봉사활동 참여에 따른 자아정체

성이 향상될 수 있지만, 봉사활동의 참여의지가 단순한 

봉사활동 자체보다는 사회적 역할로서 의미부여가 가능

한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할 필요도 있다. 봉사활동 증진

을 위해 자원봉사 참여를 양적으로 촉진하는 방법보다는 

봉사활동 요구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봉사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동기강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인기 이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를 위한 실천 전략을 논의하고자 한다. 각 연령대에 따른 

개인의 사회적 관계와 경험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

사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연구결

과 중 자아정체성 인식에 연령과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주목하여 각 연령대에 맞는 자원봉사자 모집에 집중적인 

연계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초기 성인기 집단의 경우 

자원봉사에 사회적 의미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으로 정체

성 형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 참

여로 사회적 의미를 형성해 나가도록 모니터링과 동기부

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장년기의 경우 개인 및 

가족,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시기이기에 정체성 갈등의 

위기개입을 위한 수단으로서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노년기에는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지만 자

아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까지 경험한 경험과 사회

적 가치들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봉사활동 개발로 

자원봉사 참여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인인 자원

봉사활동 여부를 경험변수로 사용함으로써, 자원봉사활

동 수준과의 자아인식태도와 연관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서 해석의 제한이 있다. 본 연구의 전체 표본수 중에서 

자원봉사자원봉사 참여경험자 비율이 낮아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어 차후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경험에 대한 수준과 지속정도 등이 포함된다면 자원봉사 

실천적 함의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참여와 자아인식을 설명

하기 위한 이론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원봉사경험과 자아인식 관계를 횡단차원에서 살

펴봄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이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는 가정에서 출발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더불어 

인과관계의 구조를 보다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매개

변수 검정을 통하여 이론에 기반한 다양한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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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효능감 등의 변인들을 포함시킨다면 자원봉사활동의 

실효적 측면을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의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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